
: 인적자원관리(Human Capital Management) 클라우드이자 오라클 직원 경험 플렛폼
‘오라클 ME ’, 제 15회 디지털 혁신 어워드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으로 선정

요약 및 고객의 혜택

그 어느때보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
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경험을 안내함으로써 보다 나은
업무 방식 제공이 중요한 떄

벤타나 리서치 종합 디지털 혁신 어워드
최고점을 획득한 오라클 ME, 

핵심 포인트

** 벤타나리서치, 디지털혁신어워드
매년 혁신적인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, 인력, 프로세스, 정보, 기술 등의 개선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노력하는 기술 기업들을
조명하기 위한 것으로, 분석 및 고객 경험, 데이터, 디지털 비즈니스, 디지털 기술, 인적 자본 관리, 마케팅, 재무, 수익, 운영 및
공급망을 포함한 각종 기술 분야 전반에 걸친 혁신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.

직원들의의견은최고의인재를 유치및 유지하고자하는기업들이그어느때보다도
중요시해야하는요소가되었다.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직원들의 변화하는 요구사항을
경청하고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확보하지 못했고, 직원들의 의견을 파악하는데
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.  오라클 ME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이다. 

“
- 퀸시 발렌시아, 벤타나 리서치의 부사장 겸 연구 책임자

오라클 ME, 인사관리자가 직원들의 정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
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, 인사팀이 필요한 도구에 직접 액세스해
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화된 커뮤니케이션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

직원 간 연결, 직원들의 성장과 성공을 완전하게 지원하는 유일한 직원 경험
플랫폼으로, 시장의 다른 경쟁 솔루션들과 확연한 차별점

”


